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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자가의 수난

십자가는 남을 위한 수난의 현장이다. 그러나 그것은 또한 ‘억 

울함’ 을 말없이 당한 수난의 현실을 상징 한다.

십자가를 진 예수는 ‘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

…”라고 했다. 네 십자가란 남을 위해 져야 할 네 책임이란 뜻이 된다.

그러나 텔 수 없는 또 하나의 뜻은 ‘억울하게 수난당한다’는 사 

실이다. 자신의 본의와 기소 내용이 일치되면 억울한 게 없다. 그러 

나 자신의 본의가 가리워지고 어처구니없는 죄목으로 누명을 썼다면， 

그것처럼 억울할 게 없다. 그야말로 십자가의 수난이다.

남을 위하여 하나의 행위를 결행할 때 수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

저가 져야 할 십자가의 뜻을 모르게 된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을 

위한 충정일지라도 억울하게 배반당할 것까지 각오하지 않고서는 십 

자가를 지는 길은 없다. 나의 진의가 오해당하고 친구들에게마저 버 

림을 당하게 될 각오 없이 감히 *남을 위하여 !’ 라는 삶을 뇌까릴 수 

있을까? 더욱이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사람인 경우，모두가 인정하 

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.

참에서고 의 ( # 에서 살려는 자는 언제나 외롭다. 까닭은 그것 

자체가 오솔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，그런 것이 제 진상을 드러내 

기까지는 너무도 겹겹이 감싸인 악의 포위망을 뚫고 헤치며 나와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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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

옳은 일이면 단행하라. 주저되면 하느님만 상대해라. 그럴 땐 

물론 외 롭다. 그러 나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. 현장에 참여 하는 길 

이 되는 것이다.

(1977. 1 1 .『현존』)


